이마트,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돌입…최대 50% 할인
이마트는 과일·축산·수산·가공·생활용품 등 다양한 선물세트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를 9월 17일(목)부터 24일(목)까지 8일간 진행한다.


먼저 이마트는 행사카드로 선물세트를 결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50만원의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. 행사카드 결제 또는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최대 50% 할인 역시 받을 수 있다.
※ 행사카드: 이마트e/삼성/KB국민/신한/현대/비씨/NH농협/우리/하나/롯데/IBK기업/광주은행/전북은행/제주은행/수협은행 등
 
이마트는 사전예약을 마치고 시작하는 본 판매에서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는 한편, 사전예약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선물세트도 혜택가에 이어 선보인다.
 
대표적으로 ‘몬테 슈프리모 그란리제르바 세트’(39,800원), ‘샤또 레 무아나르+샤또 로브 세트’(69,800원) 등 신규 와인 상품을 선보이고, 일부 와인 품목은 2세트 이상 구매 시 50% 할인한다. 과일에서는 사전예약 기간 누적 매출 1위를 기록한 배를 주력으로, ‘프리미엄 나주배’를 행사카드 결제 시 40% 할인한 39,480원에 판매한다.
